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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 문화향유, 양적 향상 및 질적 도약
소극적 향유에서 적극적 향유로, 개인 향유에서 공동체 활동으로

전북연구원,‘2016 전북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’결과

○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가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문화향유에서 적극

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향유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이 발간한 ‘2016년 전북도민 문화향유실태’

정책브리프(9호)에 따르면,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가 2012년(2013년 

1월 조사)에 비해 소극적 문화향유인 ‘관람’을 넘어 ‘교육-참여’의 적

극적 문화향유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, ‘개인적 문화향유’에서 ‘공동

체 활동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○ 양적으로도 4년 전에 비해 향상되어, 문화향유실태의 대표지표인 문

화예술행사 직접관람률(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

경험이 있는 비율)은 2012년 74.2%에서 2016년 79.2%로 5%p가 높아

졌다.

○ 또 문화예술 교육경험률은 22.2%,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20.7%, 문

화예술공간 이용률은 62.4%, 문화자원봉사 경험률은 12.5%, 문화동호

회 참여율은 14.5%로 조사되는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2012년보

다 양적인 성장을 나타냈다.(그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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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6 전북도민 문화향유실태조사: 2012년 문화향유실태(2013년 1월 조사)와 비교>

○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(문화관광연구부)는 “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

태가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

과”라며, “도민의 문화향유실태에 맞춰 전북의 문화향유 증진정책도 

달라질 필요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문화예술 관

람률을 높이는 전략과 더불어, 직접 참여(전시·발표), 공동체 활동(문

화자원봉사, 동호회 활동, 동네문화축제)을 증진시키는데 역량을 모

아야 한다는 것이다.

○ 장 박사는 또 ‘문화향유의 폭넓음’에 주목하며, “사회경제적 취약계층

이 고급예술을 향유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에서 전환하여 고급예술

부터 대중문화까지, 장르적으로 문학부터 영화, 대중음악까지 ‘향유

의 다양성’을 증진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둬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
